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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 
 

<역사를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.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이 끌리고 흥미 

있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일이다.> 　네루- 

장기집권자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에게 ‘차차지’(아저씨님)라 불리었

던 정치인 “자와할랄 네루”가 남긴 말입니다. 

 

     미주이민 1백 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스스로 자축하면서 한편으로  

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양면성을 보였습니다. 

국승구 총연신문, 제작 편집위원장  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19대 미주 총연이 남기는 "한인회100년 및 

총연 25년사" 와 “사업 활동보고서”는 후대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 여

기에 기록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새 역사를 향한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역사적 가치는 

물론, 미주 한인사회 정체성 확립과 한인회 위상제고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으로 영구히 남겨질 것

입니다.  쓰여진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 각자는 사건들의 조그만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, 

그런 행동들의 총계가 우리 세대의 역사로서 쓰여질 것입니다. 미주 총연은 이제 20대 회장단의 새로운 출

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새로 쓰여질 역사 앞에 우리모두 겸허한 마음과 자세를 바로할 때입

니다. 

  그 동안 총연신문 제작을 위해 정성으로 자료를 보내주신 작은 도시의 한인회 회장님들, 제작비 지원을 

위해 광고를 내주신 큰 도시 회장님들과 총연임원 회장님들의 성원에 비해 돌이켜 보면 질과 양, 모두 부합

해 드리지 못한 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. 그러나 21세기 제 19대 미주 한인회총연 집행부 일원으로 도

도히 흐를 미주 한인회 총연의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오영 총회장님과 이끌어 

주신 여러 선배 회장님들, 그리고 수고하신 회장님들과 자부와 긍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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